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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trac t

Th is stu d y exam in ed  th e re g u latio n  statu s o n  w astew ate r tre atm en t in  ag ro -fo o d  p ro cessin g  an d  a  case  stu d y o n 
effluent treatm ent m ethods w as carried  out to  evaluate  any change after the m itigation of regulation . First, in  order
to  clarify the area of investig atio n , the defin ition  o f sm all-scale  ag ro-p ro cessing  facilities w as review ed  thro ug h liter-
atu re  su rvey an d  lo cal g o ve rnm en t o rd inan ce. Th e cu rren t law  w e re sep arately  an alyze d  into  fo u r are as; e fflu en t
tre atm en t facilities, d eve lo p m e nt o f ag ro -p ro ce ssin g  in d u stries, lan d  u se and  fo o d  p ro ce sses eq u ip m en t. Th e e x-
clu sio n clau se s o n  w astew ater d ischarg ing  facility  in  th e en fo rce m e n t reg u latio n  w e re d efin e d  in  d eta il, w h ich  can 
b e  served  in  p ractice . S ite  su rvey, afte r th e q u estio n n aire  su rvey o f the  p erso n  in  ch arg e o f the  lo cal u n it, w as 
carried  o ut. A s the resu lt, th is su rvey co nfirm ed the p ositive  effects of the d ereg ulation  o n p rom oting  sew er system
service  in  ru ra l are as, in tro d u cin g  th e n ew  p ro cessing  co n stru ctio n  an d  so  o n . In  ad d itio n , it w as fo u n d  th at so m e
m atters to  b e co nsid ered  to  d eterm ine w hether to  intro du ce w astew ater treatm en t p lan  fo r p u b lic foo d  p ro cessin g
facilities.

Ke y w o rd s: agro-food processes, effluent treatm ent, effluent restriction, effluent treatm ent

1. 서  론

본 연구의 대상인 소규모 농산가공시설로 볼 수 있는 구체

적인 대상은 선행 연구의 목적, 지자체 조례에 의한 지역별 

규정에 따라 서로 상이하다. 즉, 소규모 농산가공업의 객관적 

실체가 통일되지 않아, 현황이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조사, 파

악된 사례가 없다. 단지 김성훈, 김윤식, 김익조, & 이도경

(2014)등과 정은미(2010)의 기존 연구에서는 국가산업 또는 식

품업 관련 통계자료를 근거로 장류, 한과류, 떡류, 절임류, 음

료류 등 소규모 농산가공업의 일부 주요 품목과 관련된 개략

적인 생산 현황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관

련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류, 

한과류, 떡류, 절임류, 음료류 품목을 중심으로 소규모 농산가

공산업 현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하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5)에 의하면 종사자수 10인 

이상 사업체에 의한 음식료제조업의 시장규모는 2013년 현재 

77.3조원으로, 2004년 43.5조원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 하지만, 해당 업종의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04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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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명에서 2013년 1.4백만명으로 감소하지만, 음식점업 취업

자 수는 동일 연도 1.5백만명에서 1.8백만명으로 증가하고 있

다. 이는 음식료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농업 분야에 대한 기여도는 줄어들고, 음식점업의 비중이 커

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최근 10여년간 음식료제조

업의 성장을 주도한 것은 10인 이상 사업체이고, 이러한 중대

형 사업체들의 농업농촌분야 고용비율은 감소하고 3차 서비

스 산업의 고용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체 규모 및 종사자 규모 현황을 세분류 업종별로 보면 

음식료품제조업 전체 사업체 중 10인 이상인 사업체수 비율

은 8.4%, 전체 종사자수에서 10인 이상인 업체에 고용되어 있

는 경우는 61.8%이다. 이는 직원 10인 미만인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나, 이들의 고용 비율은 40% 
이하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소규모 농산가공업 

주요 품목으로 보고 있는 장류, 절임류, 음료류 등이 포함되는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의 경우 10인 이상 업체수 비

율은 21.5%이고 10인 이상 사업체 고용비율은 71.3%로 음식료

제조업 전체 평균과 비교해 10인 미만 농산가공업체의 비중

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농산가공업의 또 다른 

주요 품목인 떡류, 한과류는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에 해당

되는 것으로, 10 인 이상 업체수 비율은 3.2%이고, 10인 이상 

사업체 고용비율은 40.4%로, 10인 미만 업체수와 고용비중이 

음식료품 제조업 전체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

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2016)에 의하면 2015년 말 현재 기준으

로 종업원수 1~5인 업체의 전체 식품업체수에서 차지하는 비

율은 69.23%로 2위인 6~10인 업체 12.73%와 비교해도 압도적

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1~5인 업체들의 총매출액은 전체 

매출액 비중 4.43%를 차지하고 있다. 500인 이상이 업체 총 

매출액의 38.2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1~5인 

규모 사업체의 매출액 비중도 81~100인 사업체 3.9%, 6~10인 

4.27%, 21~30인 4.37%보다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매출

액 규모별로 1억원 미만의 업체 수는 전체의 57.60%이고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해당 업체들의 매출비중은 0.63%에 불

과하여 통계상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식품업계에서 1~5

인 종업원 또는 연 매출 1억원 미만인 소규모 식품업체는 업

체수 면에서는 전체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업계 총 매출에서는 중하위 또는 최하위에 머물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식료제조업종을 기준으로 한 통계

에서 소규모 사업체가 차지하는 업체 수 비중은 매우 높으나, 

고용비중은 낮게 나타난 바와 유사하게 식품업계를 기준으로 

한 통계에서도 업체수 비중은 매우 높으나, 생산 비중은 상대

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식품업체가 전반적

으로 생산성이 낮은 소규모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품목군에 따른 종업원 규모별 매출액 통계를 통해 

품목별로 1~5인 규모 사업체의 매출비중을 파악해 보았다. 식

품의약품안전처(2016)에서 제시하고 있는 총 34가지 품목의 

총매출에서 1~5인 이상 업체의 비중을 분석하였다. 장류, 절

임류, 빵⋅떡류, 음료류 중 1~5인 규모 사업체 생산비율이 

12.7%로 가장 높게 나타난 품목은 절임류이며 다음으로 빵⋅
떡류에서 6.04%, 장류에서 5.32%, 음료류 1.48% 순으로 분석되

었다. 이들 품목에서 1~5인 규모 사업체의 생산액 비중은 전

체 34가지 품목 중 음료류를 제외하고는 상위 15위 안으로 기

존 연구에서 이들 품목을 소규모 농산가공시설의 주요 생산 

품목으로 선정한 것은 합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34가

지 전체 품목에서 1~5인 규모 사업체 생산액 비중이 높게 나

타난 품목은 당시럽류, 젓갈류, 옹기류, 식육 또는 알가공품, 

조미식품이었다. 이들이 기존 관련연구에서 소규모 농산가공

업 주요품목으로 분류되지 않은 이유는 해당 품목들의 식재

료가 수입, 어업, 축산 생산품이라는 특성상 농촌경제와 농업

인 소득 측면에서의 비중이 크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으로 사

료된다. 이외에도 두부류, 차류, 김치도 다른 품목에 비하여 

1~5인 사업체의 생산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5가지 

주요품목의 17개 지자체에 대한 2015년 현재 제품 생산량 통

계자료를 이용해 생산능력, 생산량과 함께 이를 근거로 생산

능력 대비 생산량 비율을 산출한 생산효율 수치를 지자체별

로 비교해 순위도 분석해 보았다(부록 참조). 생산능력은 생산

시설의 규모, 생산량은 관련 품목에서 해당 지역의 업체들이 

차지하는 공급 비중, 생산효율은 지역 내 해당 품목 시설 및 

업계의 활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장류는 생산능력과 생산량에서 경기도와 충청남도, 전라북도

가 1~3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생산효율은 생산능력에서 

9위, 생산량에서 5위를 나타낸 대구광역시가 약 70.3%인 1위

로 나타냈다. 한과류에서는 생산능력에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가 각각 1, 2, 3위이고, 생산량에서는 경기도, 충청남

도에 이어 생산규모 8위인 광주광역시가 생산량은 3위로 나

타났다. 생산능력 3위인 경상남도의 생산량 순위는 6위였다. 
생산효율은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가 

각각 1~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떡류의 생산능력은 경기도, 

대구광역시, 전라북도가 상위 3개 지역이었으며, 생산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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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위 경기도, 2위 부산광역시, 3위 서울특별시였다. 생산효

율은 부산광역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후 충청북도와 경

상북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절임류의 생산능력과 생산

량에서 동일하게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순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생산효율은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

역시 순으로 생산능력과 생산량 순위와는 전혀 다르게 파악

되었다. 음료류에서도 생산능력, 생산량 순위 모두 경기도, 경
상남도, 충청북도가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었으나, 생산효율

에서는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가 높은 비율

로 나타났다. 소규모 농산가공시설 주요 생산 품목들의 생산

능력, 생산량에서 경기도가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도심지

인 광역시 지역이 몇몇 품목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일부 품목은 농촌지역보다는 도심지역이 제품공급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품목별 생산효율

이 높은 지역은 다양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지역특화산업

으로써의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이처럼 최근의 여러 통계 자료를 다각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국내 소규모 농산가공시설과 관련 주요 품목 생산여건

의 특성은 소규모 소량 생산에 대한 비중이 높으며, 지역적 

편중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10인 이상 대형시설

이 시장공급에 있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시장발전을 주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지역단위에 특화된 소규모 고효율 

소득사업으로써의 발전 가능성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소규모 농산가공업은 최근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촌경

제와 농업인 소득 증진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주목받아 많은 

학술적 연구와 함께 정책적 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업 시

행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창업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공간을 

확보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인⋅허가상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

다(김성훈, 김윤식, 김익조, & 이동경, 2014). 소규모 농산가공

업을 운영하는 농업인 사업자는 제품의 위생 관리와 품질 확

보를 위해 가공공정 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지식 뿐 아니

라, 합법적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사항

과 관련된 법규, 기준 등의 제도 현황도 숙지해야 한다(이민

수, 이정희, & 이슬, 2015). 토지 점용과 건축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가공설

비는 식품위생법, 처리 설비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 및 하수도법에서 요구하는 각종 

요구사항을 사업 계획단계부터 준수하여 각 세부 장치의 설

계, 시공 및 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외에도 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련된 제도와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정보를 파악해야 

사업 초기 시설 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인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산업계 현장에서도 사업의 육성, 

지원 또는 생산설비 관련 정보는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또는 

창업지원센터 등 여러 기관에서 농업인에게 원활하게 제공되

고 있다. 반면, 배출수 처리설비 관련 업무는 지자체 환경과, 

위생과, 하수과 등 토목⋅환경 관련 부서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제도는 대상자들이 준수해야할 의무 규제 사항

이 대부분이어서, 앞서 언급한 사업 지원 또는 생산 시설 분야

에 비하여 농업인 사업자와 농업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관심

과 인식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실제 배출수 처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 지원 하는 특정 부서나, 농업인 또는 실무 관계

자들을 위한 자료는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농산가공업 창업과정에서 요구되는 시설관련 

인⋅허가 제도의 규정체계를 분석하고, 소규모 농산가공시설 

활성화를 위해 2014년 폐수배출시설 제외 요건 규정이 개정된 

이후 변화된 현장 사례를 조사하여, 규제 완화조치가 현장 시

설변화에 미친 영향과 소규모 농산가공업 활성화를 위한 정

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선행연구와 현행 관련 지

자체 조례의 소규모 농산가공시설의 규모와 정의를 고찰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대상을 설정하였다. 이후 201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의 주요 규정과 시행부처를 조사하여 농산가

공시설의 주요 구성 설비 별로 분석하였다. 현장 조사는 1차
로 시군별 업무 담당자 전화 설문을 통해 지역의 전반적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2차로 방문 협조가 가능한 현장 시설을 대

상으로 사례별 배출수 처리 방식 및 특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농산가공업계 현장 관계자들과 관련 농업인들

에게 소규모 농산가공시설의 배출수 처리 시설에 대한 체계

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폐수처리시설 관련 규제완화

가 현장에 미친 영향과 향후 전망을 제시하여 소규모 농산가

공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2.1. 농산가공산업 관련 주요 연구동향

김정태(2016)에 의하면 소규모 농산가공시설과 관련된 연

구는 6차 산업의 한 분야로 산업적, 경영적 측면에서 주로 다

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농촌관광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병률, 김성우, 송우진,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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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 채상현, 김인석, & 전익수(2015)는 생산자 조직을 통한 

유통계열화와 직거래 등 신유통경로 확대를 통한 농산물 유

통구조 개선에 있어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주체가 되는 

경영체로서 농산가공시설의 가치를 연구한 바 있다. 또한 농

업⋅농촌의 6차 산업화 기본계획 발표와 지역 여건에 따라 지

자체장이 농산가공시설기준을 규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 이래, 마을 또는 지자체 여건에 따른 특성 농산물 생산 

또는 특성 사업의 영향, 활성화, 농업인 소득 향상, 사업 육성 

전략, 농촌 활성화 효과 등에 대한 사례 연구가 활발한 실정이

다(신황호, 손호기, 우수곤, & 조록환, 2016; 신효중, 김현노, 
허국동, & 조민신, 2015; 정오락, 이재희, & 안정근, 2015; 우장

명, 2015; 이병오, 2014; 우장명, 2013). 이와 같이 농산가공과 

관련한 기존 연구는 사업의 육성, 지원 등을 위한 사회적 측면

의 경영, 정책에 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국외의 경우에도 소규모 농산가공(small agro processing)과 

관련하여 소규모 가공업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미래 지속 가

능성, 식품공급과 유통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 전망, 농업인 고

용증대 효과 등 국내 관련 연구와 유사한 주제가 연구의 주를 

이루고 있다(Catherine, Ephraim, John, & Josee, 2016; Deiters, 
& Schifer, 2012; Fernandes, & Carlos, 2016; Wilkinson, & Rocha, 

2009). 한편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 등을 배경으로 

2000 년대부터 중소규모 자영농과 농산 가공업이 저개발 국가

의 농업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 되었으며, 

지금까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농산가공업이 가지는 

특정 농산물에 대한 공급량 증대 및 경제적 효과,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Anastassios, & Portia, 2016; Badatya, 2003; Evans, Dongmeii, & 

Michael, 2016; Gulani, & Usman, 2012; Kees, Daniel, & Henry, 
2000; Latif, Rahman, & hasan, 2015; Lavanya, & Santhai, 2016; 

Michael, 2016; Nige, & David, 1999; Thomas, Peter, & Bart, 2010). 

소규모 농산가공공정에 대한 연구로는 각 단위 공정의 생산

시설과 그 특성에 전문화된 연구사례는 다양하지만, 배출수 

처리를 포함한 농산가공 공정 전과정과 각 공정간의 유기적

인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는 자료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구혜

란, 신용석, 채혜선, & 이경숙, 2011; 김영진, 박현준, & 문정환, 

2012; ASAE, 1999; Maria, & Claudio, 2010). 이처럼 농산가공업 

분야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이루어지

고 있어, 생산자, 생산현장에 직접 연관된 국내의 인허가 제도

에 관련된 연구사례들에 대해서 자세히 고찰하였다.

2.2. 국내 소규모 농산가공시설 관련 연구

국내의 소규모 농산가공시설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2009

년 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류충호, 김진석, 김윤식, 
& 이정옥(2009)은 농산물 소비요구의 다양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1인 창조기업 또는 소규모 식품업체 

형태의 ‘소규모 농산가공 식품업체’ 창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소규모 식품 가공 및 판매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 및 사업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

관련 각종 인⋅허가 제도와 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였

다. 당시 폐수배출시설 규제와 가공시설 기준을 소규모 시설

의 과도한 시설비를 유발하는 가장 주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소규모 농산가공 식품업체의 구체적인 규모를 

제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오수배

출시설로 규정하여 과도한 시설설치 규제 완화하도록 제안

하고 있다. 정은미(2010)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의 지원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자체 차원의 사업

지원 조례와 시설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장류, 과즙

류, 떡류의 소규모 가공시설 운영사례, 지역 농특산물 가공 

사업 성공사례와 사업 지원 관련 법령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시설의 규모를 정의하고, 지자체 조례

(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김성훈, 김윤식, 김익조, & 이동경

(2014)은 소규모 식품가공시설의 정의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소규모 농산가공사업의 개념 및 실태, 관련 정책과 

함께 사업상 각종 제약 요인 분석 결과를 근거로 소규모 식품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농

지법 등 해당 법령과 관련 규정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수질 및 수생태

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수 처리시설 관련 규제 완화

에 따라 가공산업 창업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이 해결 된 것으

로 언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제완화 조치에 대

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

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소규모 농산가공시설’을 명확하고 구체적

으로 규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정의와 현행 지자

체 조례상의 규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류충호, 김진석, 김윤

식, & 이정옥(2009)은 소규모 농가형 식품업체를 ‘농촌에서 농

업인이 국산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농가의 부지 내 또

는 연접한 토지에 위치한 66㎡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을 구비

한 작업장에서 10인 이내의 종업원을 두는 사업체를 말한다’



소규모 농산가공시설 배출수 처리시설 개선방안 365

www.extension.or.kr (학회홈페이지)
ⓒ 2016 Society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www.jaecd.org (저널홈페이지)

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시설이 위치한 지역, 경영 주체, 
가공 원료, 시설 및 종업원 규모까지 다양한 요소에 대해 구체

적으로 상세한 근거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정은미(2010)는 

‘농촌에서 농업인이 생산자를 확인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

하여 농가의 부지 내 또는 인접한 토지에 66㎡ 이내의 식품제

조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에서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인 사업체’

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계절성을 띠는 농업의 특성상 상시 

직원을 고용하기 어렵다는 여건을 반영하여, 직원 수 보다 매

출규모가 사업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용이하다는 판단에 따

른 정의이다.
2010년 이후에는 소규모 농산가공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 

조례가 활발히 재정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그 대상을 서로 상

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경영주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정의를 준용하고, 재료는 직

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종업원 규모에 대한 기준은 대부분의 경우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시설 면적, 연매출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이

지만, 지자체별로 상이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시설 면적은 대

부분 66㎡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남양주시, 순천시, 신안군

의 사례와 같이 작게는 33㎡ 이내, 크게는 여천군의 경우 500 

㎡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매출 규모도 대부분 연간 1억원 또

는 2억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주시의 경우 5천만원 

미만, 여천군의 경우 5억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

역별 경제 여건, 지자체 재정 규모 등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김성훈, 김윤식, 김익조, & 이도경(2014)은 시

설 면적, 매출 규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종업원 규모 

10인 이내인 사업체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식품 

가공업 현장에서 큰 관심을 얻고 있는 소규모 HACCP 대상 

업체 기준과 다양해지는 시설 특징을 고려하여, 소규모 농산

가공시설의 정의를 간편화 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례들

에서 살펴본 소규모 농산가공시설의 정의는 농산가공사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각종 인⋅허가 요구 사항을 최소화하고, 

지원 또는 규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규모 농산가공시설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본 연구의 대상은 소규모 농산물가공시설 중에서 배출

수 처리시설에 대한 관련 규제완화와 그에 따른 해당 시설의 

변화사례에 대한 것으로 선행연구와 같은 시설 면적, 배출규

모, 직원 등의 요소를 따르지 않고, 폐수배출시설 대상에서 제

외되는 일최대 배출수 규모 20㎥인 농산가공시설을 연구대상

으로 삼고자 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인⋅허가 제도 현황 분석

국내에 소규모 농산가공시설의 배출수 처리에 대한 별도 

법규 또는 규정은 없으며, 소규모 농산가공시설의 규모도 지

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농산가공시설 전반에 대한 인⋅허가 관련 법률을 선행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2016

년 8월 제공 중인 현행 법령 정보를 통해 조사하였다. 김영진, 
김민영, 전종길, & 최용훈(a)(2016)은 농산가공시설 관련 제도

를 사업 경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법률과 시설 설치, 운영과 

관련된 법률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농산가공업 육성 

관련제도는 시설 인⋅허가 제도와 관련 시설 기준과 함께 사

업비 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전반적으로 함께 조사, 

분석하였다.
소규모 농산가공시설의 배출수 처리와 관련된 시설 규정

은 시설이 위치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용도는 물론 내부 제조

시설과 물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는 주로 각 법령별로 분석을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농산가

공시설을 구성하는 설비들의 주요 기능을 기준으로 가공시설

의 구성 요소를 크게 3 가지로 구분하고 각 구성 요소에 적용

되는 현행 인⋅허가 제도를 분석하였다. 시설이 위치하는 공

간인 토지와 건축물,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어 농산물 재료의 

직접적 가공이 이루어지는 생산가공시설 및 배출수 처리시설

로 구분하고 관련 법령분류하고 주요 규정을 분석하였다. 

사업 수행과 관련된 각종 신고, 검사 행위에 대한 다양한 

법규가 있으나, 이들은 농업 외 여타 산업계(일반 제조업 등) 
관련 법들과 상당히 복잡한 법률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본 연

구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3.2. 사례 조사 및 분석

사례 조사에 앞서 조사 대상이 되는 소규모 농산가공시설

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소규모 농산가공시설의 정의는 관련 연구사례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제도적 측면에서도 지자체마다 규정된 소

규모 농산가공시설의 규모가 서로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정의는 종업원 규모, 시설면적, 매출액 등 배출수 

처리 조건과 직접적 관계가 적은 요소들을 기준으로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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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가공시설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일최대 배출수 규모 20㎥인 농산가공시설을 연구대상으로 삼

고자 하였으나, 특성시설의 일최대 배출수 규모를 명확히 파악

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폐수배출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

공하수도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해 배출수를 처리하는 

농산가공시설을 사례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폐수배출시설 규제완화 조치 대상이 농산가공업 분야에서 

비중이 작은 소규모 생산시설이며, 그 시기가 2014년 11월로 

비교적 최근이라는 사실과 김성훈, 김윤식, 김익조, & 이도경

(2014)의 연구에 의하면 일선 현장에서 규제완화 조치에 따른 

인식이 부족하여 여전히 불필요한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사

례가 있다는 사실로 보아, 규제완화 조치에 따른 소규모 농산

가공시설 배출수 처리시설의 개선과 변화가 업계 전반에 걸

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규제완

화 조치에 직접적으로 근거한 행정적 행위에 의해 최근 배출

수 처리시설을 개선, 변화하였거나, 조치 이후에도 기존 배출

수 처리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시설 사례를 파악하고,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시설 특성, 행정 및 예산, 개선 후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먼저 상대적으로 소규모 농산가공업의 지역 내 중요도와 

비중이 높은 지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소규모 농산가공업의 

지역별 규모와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정량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관련 육성 조례와 시설 기준을 시행 중인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농산가공업의 중요도와 관심도가 높다

고 보고, 2016년 4월 현재 시⋅군별 소규모 농산가공업 육성 

조례 시행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후 1차로 해당 시⋅군 농업

기술센터의 농산가공업 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관내 소규

모 농산가공시설의 배출수 처리 여건과 방식 및 기타 주요 현

황을 전화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2차로 현장 방문 조사를 

위한 시설 선정에서 배출수 처리 시설에 대한 촬영, 조사 등의 

행위가 사업주 또는 농민에게 매우 민감한 행위가 될 수 있으

므로, 세부적인 선정 기준을 정하여 연구자가 원하는 대상

을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항이었다. 이

에 시⋅군 단위를 대상으로 2016년 2월부터 6월까지 1차 전화

설문 조사시 업무 담당자를 통해 방문 협조가 가능한 농산가

공시설을 파악하고, 2차로 현장시설을 방문 조사하여 배출수 

처리 시설의 특징, 장단점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4.1. 농산가공시설 인⋅허가 제도 

시설 인⋅허가 제도와 함께 창업 및 시설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건이 사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제도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은 농산가공업 지

원을 위한 각종 공공 지원 행위와 사업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 지원 및 교육 

훈련, 경영 지도와 상담을 위한 시설 설치, 운영 비용 지원 근

거 규정(법 제11조)과 가공 식품의 연구개발 행위와 시설의 

설치, 확충, 마케팅 지원 시책의 수립과 시행의 법률적 근거

(법 제21조)를 규정하고 있다.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융합산업법) 농업인에 대한 물적 지원 

행위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창업 자금 지원, 시설 임대, 판

로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 근거(법 제20조 및 제23조)
와 사업자 금융지원을 위한 보증기금 또는 투자 조합 설립 및 

운영 시행 근거 규정(법 제25조)은 물론 가공시설 내 자체 생

산품의 판매장 운영 근거(법 제27조)를 규정하고 있다.
시설관련 법령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다. 첫 번째는 공장 

외형을 구성하는 토지와 건축 설비, 두 번째는 내부 생산 공정

을 이루는 가공설비, 마지막으로 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배출

수 처리설비로 분류하였다. 

시설 설치와 가공업 운영에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토지의 점용과 이용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제도는 국토계

획법과 농지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시

행령 제71조에는 식품가공공장 설립이 가능한 용도 구역(생

산녹지, 자연녹지 등)과 제한되는 구역(보전관리 지역, 농림지

역, 농업보호구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단, 제한 구역 중 농림

지역의 경우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3호 및 농지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29조
에 의한 식품가공공장의 설치는 가능하다. 상위 규정이 적용

되는 농산가공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규정

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 목에 해당하며, 농산물의 제조, 가
공, 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 바닥면적 합계 500㎡ 이하인 경우

로 한정된다. 즉,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는 바닥면적 합

계가 500㎡를 초과하는 식품가공시설의 설치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어 농산가공공정을 구성하는 가공설

비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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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 14에는 건물의 취지, 작
업장의 구조 및 각종 설비,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등의 기능과 위생 요건, 창고 등의 시설, 검사실, 운반시설 등

에 대해서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단, 해당 별표의 1.자.4)항
에는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이 국내

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별

도의 시설 기준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2. 폐수배출시설 관련 제도 개요

농산가공시설은 수질수생태계법 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

규칙 제6조에 의한 별표 4의 1.가.2)에 의해 폐수배출시설로 규

정된다. 별표 4의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에 따르면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과일⋅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 시설(103), 동⋅식

물성 유지 제조시설(104),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시설

(105), 곡물 가공품 제조시설(1061), 전분 및 당류 제조시설

(1062),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1074), 기타 식품 제조

시설(1071, 1073, 1079), 알콜 음료 제조시설(111), 비알콜성 음

료 및 얼음 제조시설(112) 까지 대부분의 농산가공시설이 폐

수배출시설로 분류된다. 과거 상기 규정에 의해 모든 농산가

공시설은 그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동법 제2조 제12호

와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별표 5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을 설치, 운영해야만 했다. 김성훈, 김윤식, 김익조, & 이도경

(2014)은 소규모 농산가공시설의 주요 품목별 업체 실태 분석

에서 배출수 처리 문제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과거 폐수배출시설 설치 의무가 농산물가공사업 창업 

시의 가장 큰 규제사항으로 모든 농산가공시설은 제조장 허

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질수생태계법 제2조 제10항에 의한 폐

수배출시설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실태 조사를 

통해 대부분 장류업체의 배출수량이 하루 20톤 이하이나, 규

제완화 이전에는 폐수배출시설로 분류되어 규제 대상이었으

며, 절임류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위탁 또는 별도 정화시설을 

운용하나 영세 농가의 경우 시설비 부담으로 인해 주변에 그

대로 방류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지자체 차원의 공공사업으로 대응하는 사례로 괴산

군의 경우 16,500톤 규모 소금 가공공장과 폐염수 자원화 시설

을 조성하고, 재생산된 소금은 관내 테니스장과 게이트볼 장

의 도로 제설용으로 활용하거나, 절임배추 소금물을 염전체험

시설 용수로 활용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음료수 제조업 

시설의 배출수는 단순 원료 세척용수로 볼 수 있으나, 그 기준

이 모호하여 필요하지 않은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시행

착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농산가공시설 배출수 

처리와 관련한 과거 과도한 규제와 모호한 규정으로 현장에

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농업농촌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

의 일환으로 2014년 폐수배출시설 관련 제도를 개정한 이후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2014년 11월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

칙 개정을 통해 해당 시행규칙 별표 4의 1. 가. 2). 가)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

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폐

수배출시설 제외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를 근거로 일일 최대 

배출량 20㎥ 이하인 소규모 농산가공시설은 초기 투자비용

이 높고 운전, 유지관리가 어려운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대

상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소규모 농산가공시설에 대한 과중

한 오폐수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 부담은 사라졌으나, 공공하

수처리시설 유입이 아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는 하수도법 제7조제1항, 제51조제5항, 제52조제3항을 근거

로 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3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시행규칙 제55조 관련 별표 12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 기

준을 준수해야만 한다. 
상기 예외 규정 이외에도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별표 4

의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과일⋅채

소 가공 및 저장⋅처리 시설 중 ‘단순 물 세척만 하거나 수송⋅
보관을 위하여 소금 절임만 하는 시설’ 및 기타 식품 제조시설

로서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시설(1071)중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과점⋅방앗간과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시설

(1073) 중 조리판매용시설은 폐수배출처리시설에서 제외되어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식품의약품

안전처(2014)에 의하면 과일⋅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 시설

로 단순세척 등을 위하여 소금 절임만 하는 시설과 그 생산품

은 가공시설 및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즉, 이들 생산품은 가공식품이 아닌 일반 농⋅임산물로 분

류된다. 그러므로 해당 시설 역시 농산가공시설로 볼 수 없으

므로, 배출수 관련 규정은 물론 농산가공시설에 적용되는 거

의 모든 제도적 규제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조사, 분석한 농산가공시설 관련 제도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

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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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 상 법령명(담당기관) 주요 규정 및 관련 규정

사업 지원 및 
육성

관련 기관 및 
농업인 사업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림축산식품부)

○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 지원 및 교육 훈련, 경영 지도와 상담을 위한 시설 설치, 
운영 비용 지원 / 법 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가공 식품의 연구개발 행위와 시설의 설치, 확충, 마케팅 지원 시책의 수립과 시행 
/ 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창업 자금 지원, 시설 임대, 판로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 시행 / 법 제20조(창업지
원), 법 제23조(판로지원사업)○ 사업자 금융지원을 위한 보증기금 또는 투자 조합 설립 및 운영 / 법 제25조(금융지
원 등)○ 가공시설 내 자체 생산품의 판매장 운영 / 법 제27조(가공시설 내 판매장 운영)

토지 점용 
및 이용⋅
건축행위

농업인 사업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 식품가공공장 설립이 가능한 용도 구역 (생산녹지, 자연녹지 등)과 제한되는 구역
(보전관리 지역,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등) 규정 / 법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건축법 
(국토교통부)

○ 농산물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시설 규모 제한: 바닥면적 합계 500 ㎡ 이하 
/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농지법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구역내 행위제한 예외 규정 / 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시행
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농산가공시설 농업인 사업자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설기준 준수 의무 / 법 제36조(시설기준)○ 업종별 건물의 취지, 작업장의 구조 및 각종 설비,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등의 기능과 위생 요건, 창고 등의 시설, 검사실, 운반시설 등의 시설 기준, 지자체
장 시설기준 완화 규정 / 시행규칙 제36조

배출수 
처리시설

농업인 사업자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부)

○ 폐수배출시설 포함 업종 및 예외 규정 / 시행규칙 제6조(폐수배출시설)

하수도법 
(환경부)

○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기준 및 제조 기준 / 시행규칙 제3조(방류수의 수질기준), 
시행규칙 제5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 및 규격 등의 기준)

가공식품 분류 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임산물 생산시설과 식품가공시설의 분류 지침

주: 2016년 4월 기준 현행 법령

<표 1> 농산가공업 육성과 시설 관련 주요 법령 및 기관

4.3. 배출수 처리 시설 개선 사례

2016년 4월 현재 농산가공업 육성조례 및 관련 시설기준을 

시행 중인 전국 총 60개 지자체는 <표 2>와 같다(김영진, 김민

영, 전종길, & 최용훈(b), 2016). 표 2에 제시된 지자체 중 조례

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 사례가 비교적 많은 전남, 경남, 충북

과 도 단위 조례만을 시행하는 전북 지역의 14개 시⋅군 농업

기술센터의 농산가공업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지역 내 소규모 농산가공

시설 배출수의 주된 처리 방식(무처리 방류, 공공하수도 배출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출)과 관련 주요 민원, 업무상 애로 

사항 및 관련 업무 주요 현황으로 담당자의 의견을 정성적으

로 청취하였다. 소규모 농산가공시설의 개수, 규모, 생산품목 

등의 정량적 자료는 담당자 마다 업무상 입장 차이가 있어서 

원활하게 자료 제공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배출수 처리방식에 관한 정량적 현황도 파

악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배출수 처리시설 업무를 수행하는 각 

지자체 환경과, 위생과 등 해당부서에서는 농산가공시설에 대

한 별도 현황이 조사되어 있지 않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이

러한 연유로 <표 3>에 제시된 시군별 농산가공업 분야 담당자

의 정성적인 답변 내용을 분석하였다. 
<표 3>을 보면 설문 조사 결과 대상 14개 시군 모두 최근의 

배출수 관련 민원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농산가공 현

장 농업인의 애로 사항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 하수도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창업 신규 시설의 경우 하수도 보급이 완료된 지역 내 설치를 

유도하고 있어 이는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의 규제 완화 

조치에 따른 긍정적 영향으로 판단된다. 전북 장수군의 경우 

최근 하수도 보급 사업을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여, 

농산가공시설의 배출수 처리 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파

악되었다. 전북 완주군, 충북 청주시의 경우 농업인 개인이 운

용하는 농산가공시설들을 작목반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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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지자체 육성 조례 시행 시설기준 시행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정선군, 홍천군 
(8개 시군)

원주시, 양양군, 삼척시, 동해시, 홍천군, 정선군, 영월군, 강릉시 
(8개 시군)

경기도 남양주시, 시흥시, 안성시, 여주시, 이천시, 평택시 (6개 시군) 이천시, 여주시, 시흥시, 남양주시 (4개 시군)

경상남도
거창군, 사천시,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하동군, 
합천군 (총 9개 시군)

합천군, 하동군, 창녕군, 진주시, 양산시,
사천시, 거창군, 창원시 (8개 시군)

경상북도
경산시, 구미시, 문경시, 상주시, 예천군, 울릉군, 칠곡군, 포항시 
(8개 시군)

포항시, 울릉군, 예천군, 구미시, 경산시
(5개 시군)

전라남도
도청 조례, 곡성군, 담양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1개 광역, 12개 시군)

진도군, 화순군, 해남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영암군, 신안군, 
보성군, 담양군, 곡성군 (11개 시군)

전라북도 도청 조례, 김제시, 익산시 (1개 광역, 2개 시군) 김제시 (1개 시군)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조례 (1개 광역) (없음)

충청남도 공주시, 서산시, 천안시 (3개 시군) 공주시, 천안시, 서산시 (3개 시군)

충청북도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제천시, 청주시, 충주시 (6개 시군) 충주시, 청주시, 제천시, 음성군 (4개 시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1개 시군) 기장군 (1개 시군)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1개 광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1개 시군) (없음)

합 계 총 60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 총 46개 시군

출처: 김영진, 김민영, 전종길, & 최용훈(b), (2016)

<표 2> 소규모 농산가공업 육성 조례 및 시설 기준 수행 지자체 현황(가나다 순)

지자체 관내 배출수 처리 방식 최근 민원 사례 기타 관련 주요 현황

경남

거제시 파악 미진 없음 주품목: 표고버섯 가공, 장류(메주, 간장) 공장

거창군 공공하수도 없음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동 가공시설 운영
개인 가공시설의 경우도 대부분 하수도 보급 지역 내 위치

양산시 - - 소규모 가공시설 비중 낮음

의령군 파악 미진 없음 주요 현황 사항 없음

진주시 공공하수도 없음 관내 하수도 보급 양호

하동군 공공하수도 없음
관내 270 여개 시설 중 100 여개가 녹차 제조, 체험 시설
배출수 관리 상태 양호

합천군 공공하수도 없음 면 단위까지 공공하수도 보급 상태 양호

전남

담양군 파악 미진 없음 -

보성군 개인하수처리시설 없음
관내 120여개 업체 대부분 녹차 가공업
단순 세척, 건조 공정으로 배출수 문제 없음

순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없음
관내 하수도 보급률 미진
대부분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중

완주군 공공하수도 없음
관내 하수도 보급 양호
지자체 공동 가공시설 중심으로 생산, 유통 

장수군 공공하수도 없음
관내 하수도 보급 양호
신규 가공시설 설치 시 하수도 보급이 완료된 농촌진흥구역 내 설치 유도

충북
청주시 - 없음 소규모 개인가공시설을 작목반, 센터 중심 중규모 공동시설로 통합 진행 중

충주시 공공하수도 방류 없음 -

<표 3> 지자체 전화설문 조사 결과

동가공시설로 통합하는 추세로 지역 내 소규모 가공시설의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시설을 통합하

는 이유는 판매, 유통 및 품질 관리 향상을 위해 지역 단위 

브랜드 사업 추진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인하수처리시

설에 대한 비중이 큰 지역으로 경남 하동군, 전남의 보성군과 

순천시로 파악되었다. 경남 하동군과 보성군의 경우에는 대부

분 시설이 녹차 생산으로 공정이 단순 세척, 건조 과정만으로 

이루어져 폐수배출시설로 분류되지 않는다. 또한 식품의약품

안전처 관련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2014)에 의해서도 가공

시설이 아닌 단순 농⋅임산물 생산 시설로 분류되어 일반 개

인 정화조를 통해 배출하고 있었다. 순천시의 경우는 공공하

수도 연결 배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개인하수처리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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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수 처리 방식 지역 및 업체 주요 생산품목 시설 규모 주요 현황

공공하수도 방류

전북 장수군, J 영농법인 
김치공장

김치
약 200㎡, 직원 5명,
연 매출 12~15억원,
하루 최대 김치 1톤 생산 

○ 기존에는 관정 및 폐수처리 시설 운전○ 2015년 상수도 및 공공하수도 보급으로 기존 시설 폐쇄○ 시설 규모는 일반적인 소규모 농산가공업 규모를 넘으나, 배출수
량이 일 최대 배출량 20㎥이하로 공공하수도 배출 허가

경남 의령군, B 장류공장 장류
약 200㎡, 직원 2명,
연 매출 2,4억원

○ 상수도 활용, 공공하수도 배출

경남 의령군, D 떡 생산시설 떡
약 200㎡, 직원 2명,
연 매출 5~6천만원

○ 세척 등 단순가공 공정으로 생활용수와 함께 정화조를 통해 
배출

자연수계 방류
경남 의령군, G 영농법인 
비알콜성 과즙 음료 공장

(구아바, 양파)
비알콜성 과즙 약 400㎡, 직원 2명

○ 단순 착즙, 가열멸균 처리 후 포장 하는 공정○ 2009년 설치한 정화조를 통해 인근 수계에 방류

폐수처리시설

전북 완주군 종합가공센터 관내 다품목 약 500㎡ ○ 공기 부상법 폐수처리 시설○ 처리용량 과다 설계로 운전 정지○ 처리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

전북 완주군 거점 
농민가공센터

관내 다품목 약 500㎡ ○ 공기 부상법 폐수처리 시설○ 연중 약 300일 가동○ 운전, 유지관리 전문 업체 위탁

<표 4> 현장 방문조사 내용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 되었다.

사례 현장 조사는 배출수 처리방식(공공하수도 배출, 개인

하수처리시설 운영,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별로 방문에 협조

해 준 사업체 6개소(<표 4> 참조)를 조사하였다. 방문 조사가 

이뤄진 6개 시설 중 공공 하수도로 배출하거나 자연방류처리

하고 있는 4개 시설들이 공통적으로 면적과 연매출 규모에서 

소규모 가공시설로 보기 어려운 규모였다. 그러나 김치와 장류

를 생산하는 2개 시설은 일 최대 배출수량이 20㎥ 이하로 공공

하수도 배출 허가가 이뤄졌으며, 떡과 비알콜성 음료 제조시설

은 제조공정상 별도의 첨가물 사용이 없고 단순 세척, 가열소

독, 포장으로 이루어져 일반 정화조를 거쳐 공공하수도로 방류

하거나, 자연 방류 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규모가 큰 

전북 완주군의 2개 공동 가공 시설에서는 폐수처리시설을 갖

추고 있었다. 이 중 처리시설 용량이 과다 설계된 1 개소는 일

정 용량 이상 지속적으로 운전되어야 하는 처리시설의 특성상 

운전과 유지관리 비용 부담으로 인해 운전을 정지하고, 배출수

를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었다. 반면, 적합한 용량으로 

설계되어 연중 약 300일 이상 운전되고 있는 사례에서는 폐수

처리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5. 결론 및 시사점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문제점인 소규모 농산

가공시설의 폐수배출시설 규정과 이에 따른 폐수처리시설 설

치의무에 의한 소규모 농산가공업 창업 규제(류충호, 김진석, 

김윤식, & 이정옥, 2009; 정은미, 2010; 김성훈, 김윤식, 김익조, 

& 이동경, 2014)는 완화조치에 의해 법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

결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김성훈, 김윤식, 김익조, & 

이동경. (2014)이 지적한 관련 법규와 제도에 대한 현장 인식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필요 없는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

제도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최근 관련 민원 사례가 파악되지 

않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공하수도 보급, 농업진흥구역

내 신규 시설 설치 유도 등 규제 완화를 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인식부족에 의한 규제

도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법률적 구조를 그대로 

따른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법령 및 제도를 

농산가공시설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농산가공시설 

현장 실무 관계자들의 직관적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소규모 농산가공시설의 규모와 대상이 법률적,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 역시 복잡한 법률적 관계와 관련 부서의 인식차이로 인

해 현장에서 임의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연

구를 통해 폐수배출시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농산가공

시설의 요건을 명확히 분석 하였다. 농산가공 공정에서 배출

되는 배출수는 수질수생태계법에 의해 폐수배출시설로 분류

되어 원칙적으로 폐수처리시설과 같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통해 처리된 후에 최종 방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첫 번째는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에 의해 단순 

물세척, 소금 절임 등의 공정으로 이루어질 경우와 식품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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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안전처 관련 지침에 의해 이상과 유사한 이유로 가공식품

생산 시설이 아닌 단순 농⋅임산물 생산시설로 분류되는 경

우이다. 두 번째는 상기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2014

년 동 시행규칙의 규제완화 차원의 개정에 의해 일 최대 배출

수량이 20㎡ 이하인 경우 공공하수도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로 배출하게 되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본 연구조사에서 파악된 사례조사를 근거로 하면 시

설규모가 약 200㎡ 이상이고 연매출 규모가 약 1억원 정도 되

는 시설로 일반적인 소규모 가공시설의 규모를 훨씬 상회하

는 시설들도 일 최대 배출수량이 2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

어 공공하수도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해 배출수가 처리

되고 있었다. 이는 기존 관련 연구와 지자체 조례에서 공통적

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설규모 66㎡ 이하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인 소규모 농산가공시설보다 큰 경우에도 폐수배출시설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장에 

이러한 규제완화 조치 적용이 더욱 파급된다면 기존의 소규

모 농산가공시설 뿐 아니라 그 보다 규모가 큰 농산가공시설

과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

대된다. 
정책적으로는 배출수 처리에 관한 규제 완화 조치 이후, 지

역에 따라 농촌지역 하수도 보급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하

수도 보급이 완료된 농업진흥구역 등에 신규 창업 시설의 입

지를 유도할 있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장 농업인 애로사항 개선

과 농식품 가공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지역 주력 생산품목의 가공 공정 특성 상 일반 

정화조를 통해 자연 방류하는 경우와 하수도 보급이 원활하

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산가공시설 배출수의 원활한 처리와 현

장 농업인의 처리시설 관리 노력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지자

체 단위의 농촌지역 공공하수도 보급이 더욱 확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현장 실정을 반영한 연구발전을 위해 현장 기초 조사

와 자료 구축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농식품가공시설 업무

와 배출수 처리 업무가 각각 농업 관련 부서와 토목 관련 부서

로 구분되어 있어서, 농산가공시설 배출수 처리에 대한 명확

하고 정량적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던 점이 크게 아쉬운 바였

다. 향후 6차 산업 활성화와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하수

도 보급을 위한 기초 자료로써 농식품 가공시설의 배출수 발

생 및 처리방식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정량적 현장 조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소규모 농산가공시설을 작목반 

또는 지자체 단위 공동가공시설로 통합하는 경우도 파악되었

다. 이러한 현장 변화를 감안하여, 공동 가공시설의 배출수 처

리를 위한 시설 관리에 대해서도 향후 더욱 구체적인 현황 파

악은 물론 기술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조사 사례에서도 과다 설계로 인한 운전, 유지관리상

의 어려움으로 처리시설 운전을 정지하고 위탁 처리하는 경

우가 파악되었다. 특정 농산물 가공식품은 생산 시기가 연중 

특정시기에 한정되는데(이민수, 이정희, & 이슬, 2015), 이러한 

조건은 폐수배출 시설의 효율적 설계와 유지관리에 매우 불

리하다. 사업 여건에 따라 가공시설의 운전시기가 특정 기간

에 한정될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을 도입 여부를 위탁처리 

하는 방안외 여러 가지 대안과 경제성 및 효율 측면에서 사전

에 비교, 분석하여 더욱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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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품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장

생산능력(천톤) 1 81 48 5 2 3 0.2 87 305 37 183 331 263 40 96 206 0.5

생산량(천톤) 0.15 23 34 3 0.63 0.78 0.08 4 150 14 20 143 142 27 26 70 0.1

생산효율 0.14 0.28 0.7 0.5 0.35 0.26 0.32 0.04 0.49 0.37 0.11 0.43 0.53 0.65 0.26 0.34 0.2

생산능력순위 15 8 9 12 14 13 17 7 2 11 5 1 3 10 6 4 16

생산량 순위 15 8 5 12 14 13 17 11 1 10 9 2 3 6 7 4 16

생산효율 순위 15 11 1 4 8 13 10 17 5 7 16 6 3 2 12 9 14

한
과

생산능력(천톤) 1 0.3 1 1 1 0.9 0.004 0.3 27 3 2 10 5 6 0.5 9 0.2

생산량(천톤) 0.36 0.11 0.06 0.07 1 0.16 0.002 0.25 6 1 0.14 2 1 1 0.14 1 0.12

생산효율 0.34 0.60 0.05 0.06 0.8 0.18 0.5 0.74 0.22 0.36 0.06 0.15 0.9 0.13 0.24 0.07 0.57

생산능력순위 11 14 10 9 8 12 17 15 1 6 7 2 5 4 13 3 16

생산량 순위 8 14 16 15 3 10 17 9 1 4 11 2 7 5 12 6 13

생산효율 순위 6 7 17 15 1 10 4 2 9 5 16 11 13 12 8 14 3

떡

생산능력(천톤) 65 125 685 50 98 40 35 29 996 56 49 70 285 79 38 215 6

생산량(천톤) 16 59 12 5 5 4 3 1 96 83 16 10 5 8 10 9 0.71

생산효율 0.23 0.47 0.01 0.1 0.05 0.1 0.09 0.06 0.09 0.14 0.31 0.13 0.01 0.1 0.26 0.04 0.11

생산능력순위 9 5 2 11 6 13 15 16 1 10 12 8 3 7 14 4 17

생산량 순위 3 2 5 12 11 14 15 16 1 10 4 7 13 9 6 8 17

생산효율 순위 4 1 16 9 14 10 12 13 11 5 2 6 17 8 3 15 7

절
임

생산능력(천톤) 17 43 7 38 11 4 4 35 286 99 104 111 127 113 137 57 5

생산량(천톤) 8 4 2 16 9 2 0.84 20 111 31 18 31 40 36 52 16 1

생산효율 0.46 0.08 0.3 0.42 0.8 0.56 0.22 0.57 0.38 0.31 0.17 0.28 0.31 0.31 0.38 0.28 0.28

생산능력순위 12 9 14 10 13 16 17 11 1 7 6 5 3 4 2 8 15

생산량 순위 12 13 15 10 11 14 17 7 1 6 8 5 3 4 2 9 16

생산효율 순위 4 17 11 5 1 3 15 2 6 10 16 12 8 9 7 13 14

음
료

생산능력(천톤) 4 47 418 10 109 862 7 70 29850 711 3811 2239 769 2111 2833 8513 186

생산량(천톤) 1 2 23 0.31 213 125 0.84 4 1062 49 432 388 62 31 284 449 41

생산효율 0.23 0.04 0.05 0.03 0.19 0.14 0.12 0.05 0.03 0.06 0.11 0.17 0.08 0.01 0.1 0.05 0.22

생산능력순위 17 14 11 15 7 8 16 13 1 10 3 5 9 6 4 2 12

생산량 순위 15 14 12 17 6 7 16 13 1 9 3 4 8 11 5 2 10

생산효율 순위 1 14 12 16 3 5 6 11 15 10 7 4 9 17 8 13 2

* 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5) 자료. 단, 생산효율은 생산능력에 대한 생산량의 백분율을 산출 

<부록> 지역 및 품목별 주요 농산가공품 생산현황 및 분석


